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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국 요식업계 매출 11% 증가

  주요내용 

   국가 통계수치에 의하면 2016년 8월 당월 중국 전국 요식업계 총 매출은 3,036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0.3%, 한도액 이상 기업*의 요식업 매출은 775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4.4% 증가함. 또한 1월~8월 전국 

요식업 누적 총매출은 22,603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1.1%, 한도액 이상 기업의 매출은 5,743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6.2% 증가했음

 * 한도액 이상 기업 : 요식업계 중 연 매출 200만 위안 이상, 연말 재직 인원 40인 이상 기업

   반면, 통계수치 분석 결과 8월 당월의 전국 요식업계 및 한도액 이상 요식기업의 매출 증가폭은 작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하락폭은 각기 2.1%p와 4.5%p이며, 1월~8월 누적 전국 요식업계 및 한도액 

이상 요식기업의 매출 증가폭은 모두 작년보다 하락하여 각기 0.6%p, 0.7%p의 하락폭을 기록함

   한편, 전자상거래업계가 요식업계로 영역을 넓히며 요식업계와 경쟁이 심화됨. 동시에 요식업계의 식재료, 

인건비, 임차료 등의 원가가 높아지고 이윤폭은 좁아져 요식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그러나 중국 

요리협회에 따르면 어려운 시장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요식업 성장속도는 타업계에 비해 

빠르다고 함.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여러 계층의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켜 

다방면의 소비구조를 구축하려고 노력중임

* 출처 : 북경상보

 시사점

●   현재 유럽, 북 · 남미, 아시아 등 각양각색의 요식업계가 중국 국내 1, 2선 도시 진출로 인하여 성황을 

맞고 있음. 최근 발표한 세계 최고 권위의 레스토랑 평가서 ‘미슐랭가이드 2017’에 상하이의 프렌치 레스

토랑, 중식 식당 등 다양한 레스토랑이 포함되기도 함

●   반면,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 국내 2, 3선 도시의 한식당 중 정통 

한국 요리를 맛 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음. 식당의 주방장들도 한식 교육을 절실히 바라고 있으며, 현상황은 

한국 외식업의 중국 진출 및 한식의 세계화에 호기로 보임. 철저한 중국 외식업계 시장 조사를 통하여 

중국 시장 확대를 추진해야 함

 작성 : 상하이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중국

1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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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

2-1 과일 재래시장 엿보기

  주요내용 

   홍콩은 재래시장이 관광명소가 될 만큼 유명함.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청과류를 판매하여 합리적으로 과일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찾음. 완차이, 코즈웨이베이, 몽콕, 조단 등 홍콩 전역에 과일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중에 1913년에 개장한 야우마떼이 과일 도매시장 규모가 가장 큼

홍콩의 과일 재래시장 모습

홍콩의 재래시장 및 마트에 진열된 한국 과일(딸기, 멜론, 포도)

   홍콩의 과일 재래시장은 열대과일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취급하고 가격 또한 중저가부터 고가

까지 선택의 폭이 넓음. 그 이유는 홍콩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 홍콩 내에서 거래되는 

과일의 90%가 수입 상품인데,  홍콩은 자유 무역 지대 이기 때문에 수입 과일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적용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여러가지 과일을 즐길 수 있음

   한국에서도 계절마다 높은 당도와 고품질의 제철과일을 수출하여 홍콩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홍콩내 

과일 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음

 시사점

  홍콩은 한국산 과일의 주요한 수출시장이자 세계 각국의 신선 농산물이 경합하는 지역으로 중국 중상류

층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중국 진출의 교두보이기도 함. 최근 양질의 한국산 과일에 대한 홍콩 소비자

들의 관심이 높아져 홍콩으로 수입되는 한국 과일의 종류와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홍콩 시장을 

공략할 지속적인 품종 개발이 필요함

  홍콩 현지 수요에 맞는 소포장재 개발과 엄격한 품질관리, 경쟁력 있는 국내 소규모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작성 : 홍콩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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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능성 쌀음료 개발로 쌀 소비 확대 노력

  주요내용

ㅣ최근 개발된 쌀 음료ㅣ

샤리콜라(탄산음료)
1컵 / 194엔

코시히카리엘(쌀맥주)                
330ml 3병 / 1,555엔

유메피리카차(쌀청량음료)         
150ml / 150엔

●   쌀을 원료로 사용한 음료가 다양해짐. 작년부터 라이스밀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 최근 쌀로 

만든 콜라와 6차 산업화의 일환으로 쌀을 사용한 맥주도 개발함. 주식으로 쌀을 먹지 않으려는 추세에 쌀 

수요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묘안으로 보임  

●   유명한 초밥 체인점 쿠라코포레이션은 7월말, 10년에 걸쳐 무첨가물의 쌀로 만든 탄산음료 ‘샤리콜라’를 

개발함. 샤리콜라는 탄산을 가미한 막걸리 같은 맛이 특징인데다가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여 피로 회복

에도 효과적임  

●   샤리콜라는 한잔에 180엔이고 연령에 상관없이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음. 원료인 쌀누룩을 한 번에 대량

으로 사들이는 것이 어려워 판매개시 후 2주 만에 재고가 떨어져 판매를 일시 중단할 정도로 인기가 많음  

●   전국농업협동조합 연합회가 도쿄 긴자에서 운영중인 미노루 식당에서 쌀을 사용한 맥주 ‘코시히

카리엘’을 제공하며 도쿄에서는 미노루식당에서만 한정판매되고 있는 상품임. 맥주의 원료가 되는 쌀은 

이시카와현 카와키타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코시히카리를 사용하며, 담백하면서도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일품임  

●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맥주는 그 밖에도 있지만 코시히카리엘은 쌀의 사용 비율이 20%로, 5%정도를 

사용하는 다른 맥주에 비해 높음. 가격은 330ml 캔이 480엔임  

●   일본 철도 JR동일본 워터비지니스는 기간 한정으로 ‘유메피리카차’를 판매하기 시작, 여성층을 주요 

타켓으로 논카페인에 구수한 맛이 특징이고 3월에 홋카이도 신칸센 개통에 맞추어 홋카이도가 브랜드

화에 성공한 ‘유메피리카’쌀을 사용함. JR동일본 관내 역에 설치 되어있는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예상대로 여성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음  

●   쌀음료가 주목을 모으게 된 것은 쌀과 물로 만든 라이스밀크를 계기로 시작됨. 라이스 밀크는 우유보다도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식이섬유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화제가 된 후, 건강식품 붐을 타고 

계속해서 신상품이 등장하고 있음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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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일본

ㅣ기타 쌀음료ㅣ

바이오라이스 
200㎖ / 194엔

*이탈리아산

라이스오라
520g×6병1세트 

3,240엔

아마미미키
500ml / 172엔

푸쿠
160ml 12병세트

 4,406엔

니혼노코메뉴
520g 6병  / 2,976엔

 시사점
●   쌀음료는 우유나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의 대체식품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음   

●   식생활의 변화와 젊은 층의 쌀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요즈음 쌀 상품의 개발과 제안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고, 한국에도 심화되고 있는 쌀 소비감소의 대응책으로 새로운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면 쌀소비 확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작성 : 도쿄 지사

3-2   일본 요구르트 시장 동향

  주요내용

 일본 요구르트 시장, 건강과 기호성의 충족으로 성장세

-   최근 일본에서는 건강 붐으로 인해 ‘장(腸)활(活)’, ‘균(菌)활(活)’등의 신조어가 보급되며 식품 업계

에서도 이러한 신조어를 활용한 홍보가 활발함

    *‘장(腸)활(活)’: 장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 ‘균(菌)활(活)’: 몸의 좋은 균을 적극 섭취하는 활동

    * 신조어 ‘○+활’의 보급은 취직활동의 줄임말 ‘취활’을 시작으로 하여 혼활(결혼활동), 조활(아침활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만들어져 최근에는 건강을 위한 신조어까지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요구르트 시장에서도 기존 유산균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성을 강조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단신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인 요인으로 간편식의 일종인 시리얼의 수요가 많아짐. 이와 함께 먹는 

음식으로 요구르트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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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요구르트 연간 지출액 추이 (한 가구당)ㅣ
(단위 : 엔)

* 출처 : 일본총무성

 기능성 요구르트 시장 현황

-   2015년 4월 일본에서 기능성 표시식품제도가 시행되면서 요구르트 시장에서는 이에 편승한 ‘기능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함

· 요구르트 제품 최초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등록된‘유키지루시 메구밀크’의 ‘메구미 가세리균 SP주 요구르트’는 

출시 후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음. 이는 기능성 표시식품으로서 ‘중성지방 

감소’라는 독자적이며 명확한 기능성을 패키지에 직접 표기한 것이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받음

· 업계 1위인 ‘메이지’의 프로바이오시리즈는 통풍의 주요인인 푸린체의 흡수를 완화하는 유산균 등을 배합한 상품으로  

5년여 동안 매출액이 3배로 증가해 자사 상품인 우유 전체의 매출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15년 2월에 ‘메이지 

프로바이오 요구르트 LG21’은 ‘Ask Doctors’라는 의사의 자문을 받아 상품개발 및 평가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를 통

해‘의사 확인 상품’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유키지루시 메구밀크
메구미 가세리균 SP주 요구르트

메이지 
프로바이오 요구르트 LG21

Ask Doctors 의사의 확인이 끝난 상품

 기능성 요구르트 시장 전망

-   일본의 슈퍼마켓, 드럭스토어 등 각 유통매장에서는 요구르트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특히 

기능성 요구르트의 호조세에 따라 매대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판촉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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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건강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민감한 부분인 비만과 장활동 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요구르트 뿐만 아니라 유제품 전반, 나아가 모든 품목에서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는 큰 가치를 창조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는 건강식품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기능성을 강조한 홍보마케팅은 수출 한국 농식품에 긍정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임

 작성 : 오사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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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베트남 물류 비용 인하로 경쟁력 제고, 상공부 행동 계획안 수립중

  주요내용

   베트남 상공부는 최근 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물류비용을 낮추고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물류 

허브(거점)화하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중임

   2020년까지 물류비용의 국내 총생산(GDP) 비율을 현재 20~25%에서 18%로 낮추려 하고 있음 

   상공부는 베트남 물류 산업을 국내와 아시아 등 해외 수요에도 대응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서 발전

시키기 위해 계획안을 수립중임. 계획안 초안에서 물류 산업은 2020년까지 매년 15~20%의 지속적인 성장과 

GDP의 5%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함. 앞으로 물류 인프라 개선과 운송 회사의 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하고 있음

   베트남 물류 협회에서는 베트남의 물류 기업 중 외국계 기업의 비율은 3~4%에 불과하지만, 취급하는 

수출입 화물은 전체의 80%를 넘고 특히 미국, 유럽 루트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한편, 약 1,300개 국내 기업의 70% 이상은 자본금 평균이 70억VND(32만 달러)의 중소 규모로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어려워 주요 서비스 지역은 국내와 주변 지역에 한정됨. 다만, 동남아 국가 연합(ASEAN) 경제 공동체

(AEC)의 발족과 각종 자유 무역 협정 체결로 무역이 확대되면서 물류 서비스 수요도 증대하여 국내 물류 

업계에도 큰 성장의 여지가 있다고 보임

   이 때문에 상공부는 계획안에서 법적 구조 정비나 물류 인프라의 상호 운용성 개선으로 베트남을 동남 

아시아의 물류 허브로 삼으려 하고 있음

* 출처 : 비나한인베트남뉴스  

 시사점
●   베트남은 물류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신선농산물, 냉장 · 냉동 식품의 수출의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들은 신선, 냉장 · 냉동 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베트남 상공부의 

물류산업발전계획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작성 :  하노이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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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5-1 식품안전기준청(FSSAI) 주류에 관한 기준 마련

  주요내용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처음으로 모든 종류의 주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주류에는 위스키, 브랜디, 맥주, 진, 럼주, 보드카는 물론 아라크주와 여러 종류의 와인도 포함됨. 규정에 

따르면 각 주류 제품에는 알코올 함유량과 첨가물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함 

   초안 규정은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30일내로 반대 의견이나 제안 의견, 

과학적인 근거 자료 등을 게시할 수 있음. 게시된 자료는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에서 반영할 예정임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국제와인기구(OIV)에서 제정한 와인 산업에 대한 국제 기준, 규제 관행과 거의 같음. 

인도를 비롯한 국제와인기구의 회원국들은 제정된 규정을 승인한바 있음

 주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내용

   초안 규정에서는 각 주류의 특성, 에틸알코올 함유량, 첨가물의 종류는 물론 각 주류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정의하고 있음. 한 예로, 테킬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참나무통에서 숙성되어야한다고 

언급되어 있음

   식품안전기준청은 또한 각 주류의 라벨링에 대한 요구 사항도 명시하고 있음. 각 제품의 라벨에는 부피당 

알코올 함유량을 표시해야 하고 스탠다드 드링크 수치 또한 기록해야함 

   스탠다드 드링크 수치1은 20℃에서 측정된 12.7ml정도의 에틸 알코올의 양을 의미함. 따라서 36％ 알코올이 

함유된 750ml 주류 한 병의 스탠다드 드링크 수치는 22가 되어야함

   규정 초안에는 어떤 주류도 라벨에 영양 정보를 표시하지 말고, 8％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주류는 저알코올 

음료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도 언급하고 있음

   와인 라벨링 규정에는 제조업체에서 와인의 원산지, 와인 제조에 사용된 포도 품종과 지리적 기원, 양조 

연대를 기록 하도록 하고 있음 

지구촌 리포트ㅣ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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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관계자는 주류에 관해서 구체적인 라벨링 규정과 구성 성분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성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함

 시사점
●   빠른 경제 성장과 서구적 생활양식의 유입,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면서 인도의 주류 시장은 계속

해서 성장하고 있음. 이번에 제정된 기준으로 인해 인도의 주류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수출업체들도 이번에 제정된 규정의 구체화된 라벨링 내용과 여러 성분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

하여 그에 알맞은 대비가 필요함

 작성 :  방콕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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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도네시아

6-1 쌀 시장현황

  주요내용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에 이어 약 4,000만 톤의 쌀을 생산하는 세계 3대 쌀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엘니뇨 현상으로 쌀 수급관리를 위해 쌀을 수입하였음.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쌀이 초과 공급

됨에 따라 쌀 수입량이 현저히 감소함

   농업부에서는 올해 쌀 수요량을 3,230만 톤, 공급량을 4,369만 톤으로 예상하였으며, 올해 쌀 재고량은 

약 2,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2016년 쌀 공급과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태국, 베트남 등 쌀 주요 생산 국가들에 비해 생산성 및 품질이 

떨어지고, 단가가 높아 ‘15년 기준 쌀 수출 실적은 519천 톤에 불과함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일간 소비량은 312g이고 연간 소비량은 114kg이며, 국가 연간 총 

소비량은 3,200만 톤임.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장립종 쌀을 주로 소비하며, 향이 나는 Pandan 

Wangi 종을 가장 선호함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유기농 쌀 수요가 점차 증가 중이며 

면류, 스낵류 등의 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 중임

인도네시아산 쌀
가격 : 2,106원 / kg

인도네시아산 쌀
가격 : 2,115원 / kg

한국교민 현지생산 쌀
가격 : 2,855원 / kg

* 출처 : Republika, Jakarta Biz Weekly,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현재 인도네시아는 쌀 생산량이 많아 수입 물량이 적으나, 현지 교민 및 화교의 경우 지속적으로 중단립종을 

소비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한국 쌀 수요층은 존재함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류에 의한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기능성 쌀 및 쌀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방안 모색 

등이 필요함

                  
 작성 : 자카르타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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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규정 시행일 2년 연기

  주요내용

  2016년 9월 부터 적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ed Act; FSMA)의 

몇 가지 시행규정 시행일이 2년 연기됨. 2016년 8월말,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규정의 시행일 연기를 

연방공보에 게재하였음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내 식품제조회사 및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제조회사는 모두 서면으로 된 식품안전계획을 작성하고 실시해야 함.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관리 하기 위함. 식품안전계획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고, 위험도 평가는 원재료 

구입부터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여 이루어져야 함

   일례로 식품제조 및 처리 시설은 해당 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고객으로부터 해당 식품이 식품 안전 현대화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제조 및 처리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면 확인서를 받아야 함.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

되는 시행일이 원안에서는 제조사의 규모에 따라서 2016년 9월 19일에서 2020년 1월 27일 사이였으나, 2018년 

9월 19일에서 2022년 1월 26일 사이로 연기됨

   또한 가공하지 않는 농산물을 포장하는 시설의 경우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시행일이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2016년 9월 19일에서 2019년 9월 17일 사이였으나, 2018년 1월 26일에서 2021년 1월 26일 사이로 연기됨

   수입업체들에게 적용될 수입식품의 안전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 

하에 시행되는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Substance) 등록 프로그램의 시행일은 2017년 5월 30일에서 

2019년 5월 28일 사이로 연기됨

* 출처 :  Federal Register www.federalregister.gov

 시사점

   FDA가 시행일을 연기한 것은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식품제조와 연관하여 있는 공급망 전체에 보다 잘 수립 

및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FDA가 해당 법안의 시행을 식품제조 공급망 전체에 확립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되기 위한 현실적인 재정비 기간을 반영한 것임

 작성 : LA 지사

7-2 식품업체들이 주목해야할 미국 소비자들의 4가지 식습관

  주요내용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Nielsen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2/3는 소비하는 음식과 음료에 포함된 성분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함.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또는 과민성 반응을 보이게 되면, 상황에 맞는 

특수한 식단의 식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임

7 미국

지구촌 리포트ㅣ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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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50%가 넘는 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 인공색소가 첨가된 식단을 기피하며, 60%는 비만 및 당뇨와 

같은 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기농 식단을 선호함.  Nielsen사는 건강과 웰빙 트렌드를 고려하여 

식품 제조업계가 제품 개발에 반영해야할 4가지의 식습관은 아래와 같다고 발표하였음

간단하게(Keep it simple)

최소한의 원재료만 사용된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제품 안의 

원재료 및 함량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소비자가 기피하는 재료(감미료, 

합성착향료, 착색료, 유전자변형재료, 항생제 등)는 과감히 제한하거나 다른 

천연재료로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함

혁신, 투자 및 합병을 통한 신제품 개발(innovate, invest and acquire)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거나 잠재력이 

있는 식품기업과 협력하기도 함. 어느 분야에서든 신제품 개발은 핵심 전략

으로 여겨짐. 기존 제품에 새로운 맛을 더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맛을 개발하여 

신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효과적임

맛, 가격, 간편함을 우선순위로(Prioritize convenience, cost and taste)

위의 항목들도 중요하지만, 맛, 가격, 간편함이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바쁜 현대사회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됨

욕구 충족을 잊지 말 것(Don't forget indulgence)

소비자들은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료로 만들어진 건강한 음식을 

선호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함. 

따라서 고유한 맛과 식감은 유지하되 영양성분 첨가 등 최근 트렌드에 맞춘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음

* 출처 : FoodBusinessNews 

 시사점

   소비자들이 건강을 생각하며 식품 구매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와 보고서로 알려진 사실이며, 

그에 따라 식품업계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 소비자 식습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한다면, 대기업들과 

견줄만한 경쟁력을 만들 수 있으며, 유기농, 천연재료를 사용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임. 

식품 제조업체들은 자사의 신제품 개발시 소비자들의 식습관을 반영한 제품 개발이 필요함

 작성 : 뉴욕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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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프랑스 가을은 미식 축제의 계절

  주요내용

   와인관련축제

-     9월말에서 10월초, 프랑스 전역에서는 와인장터 푸와오방(Foire aux Vins)이 열리며 유통업계에서는 

여름휴가시즌 특별상품전이 끝나자마자 와인 매대를 대폭 확대해 와인특별판매를 준비하므로 

소비자들은 이때 와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구입이 가능함. 이어서 11월이 되면 새로운 와인이 

출시되면서 보졸레누보의 날 축제가 열리며 와인을 취급하는 술집이나 식당들은 다채롭게 장식을 

해서 축제 분위기를 돋움. 올해는 11월 17일에 개최함

-     포도수확이 끝나는 가을철 전국 와인 생산지에서는 포도 수확축제 ‘Fete des vendanges’가 열리며 이 

축제는 지방축제와 어울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예를들어 로마유적이 남아있는 도시 님(Nimes)은 

4~5일간 축제 페리아(Feria)를 열며, 이때 원형경기장에서 투우를 열고, 시내 곳곳에서 각종 공연과 

콘서트가 진행됨

 지역특산물 축제

-   알자스(Alsace)지방은 10월초 김치와 비슷한 양배추 절임과 소시지로 만든 음식인 슈크루트가 새로 나오는 

시기를 기념해 축제가 개최됨. 독일과 근접하여 프랑스에서 맥주와 화이트 와인 리즐링(Riesling)이 

유명한 곳이기도 해서 푸짐한 먹거리가 있음

-     버터와 비스킷, 수산물로 유명한 브르타뉴 지방 각 도시에서는 버터축제, 비스킷 축제 등이 열리고, 

노르망디 지방에서는 조개축제, 사과주 시드르(Cidre) 및 사과축제, 치즈축제, 칠면조 축제 등이 열림.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소개하는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됨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로제와인의 60%이상이 한 병당 3유로(약4천원)미만으로 다른 와인에 비해 저가임

-   분홍색 마늘 특산지인 로트렉(Lautrec)에서는 70년대부터 이어온 마늘 축제가 열리며 마늘 땋기 대회, 

장터, 마늘요리판매, 전시회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올해는 2만여 명이 참가함

-     피레네 지방의 베아른(Bearn) 지방에서는 올해로 35회를 맞는 소금축제가 열림. 소금 박물관을 열고, 

소금생산의 역사에 대한 영화를 상영하거나 소금통 지고 달리기 등의 볼거리가 마련되고, 해당 소금

으로 만든 음식들도 소개됨 

마늘로 만든 조형물 베아른 지방 소금축제

*출처 : 로트렉 마늘생산자협회 ailrosedelautrec.com(좌) / 베아른 관광청 tourisme-bearn-gaves.com(우)

지구촌 리포트ㅣ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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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버섯, 치즈, 과일, 채소 등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며 파리나 리옹과 같은 대도시

에서는 전국의 특산물 생산자, 식품기업, 지역 레스토랑, 유명 셰프들이 참가하는 미식 축제가 열림. 

축제의 크기와 프로그램도 천차만별이고, 축제의 주최 역시 각 지역 시 · 군청을 비롯해, 생산자 조합, 

일반 기업이나 협회 등 다양성이 인정됨 

 시사점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단순히 와인, 치즈, 미슐렝 스타 셰프 등 국제적인 차원의 

마케팅 성공에서 만들어진 국가 이미지가 아님. 프랑스인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지역 농산물 축제를 열어 

추수를 축하하는 등 각 지역주민들은 특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함. 이러한 전통은 자연스럽게 특산물을 

타지에도 알려 판매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관광수입으로도 연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모하고 있음

   축제의 주체와 주인은 손님들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임. 주민들은 봉사자로 참여하고, 타지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축제기간에 고향으로 내려가 가족들과 축제를 즐김

   현재 미래형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6차 산업이 대두되고 있음. 농가와 식품생산기업은 상품의 생산지의 

전통 및 장점을 스토리텔링으로 알리거나, 생산자 단체나 조합의 차원에서 농산물의 출하 시기와 맞는 

축제, 잘 알려지지 않은 특산물을 발굴해 축제 등과 연결해 홍보하는 방법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성 : 파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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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할랄 인증 네트워크 계획 발표 

  주요내용

    UAE 당국은 세계 최초로 국제 할랄 인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 IHAF(International 

Halal Cerification Network)에서 오는 11월, 일반적 조항에 대한 주요 식품 수출국가와 다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할랄 인증 기준과 절차는 이슬람의 보편적인 원칙과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지만, 통일된 할랄 마크를 사용 

하기에는 시기상조임

  현재 100개 이상의 할랄 마크가 시장에 난무하고 있으며, IHAF의 임무는 할랄의 기준과 관행 등을 통합

하기 위해 당국 간의 글로벌 계약을 체결하게끔 하고, 할랄 제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할랄 시장을 만드는 것임

   IHAF 사무총장 Mohamed Saleh Badri는 할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성장률이 괄목할 만한 정도이므로, 

각국 정부 및 할랄 이해 관계자들의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출처 : http://www.foodnavigator-asia.com/Policy/Dubai-prepares-to-be-home-to-world-s-first-global-halal-standard    

   

 시사점

    UAE는 중동 국가의 할랄 인증제도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자 활발한 투자를 진행중임. 전세계적으로 할랄

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할랄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음

   하지만 시장 진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할랄 인증’이고 이를 통과하기 위해 여러 할랄 마크가 

사용되고 있음. 국가별, 지역별로 다른 할랄 마크가 허가를 받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할랄 시장의 

트렌드를 주시할 필요가 있고 한국수출업체들에게도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부적절한 할랄 마크로 

수출에 나서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작성 : 아부다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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